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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자본주의 기반의 국가와 사회․경제 체제에 있어 근로자는 이를 구성하는 가

장 중요한 하나의 축이다. 근로자는 생산의 중요한 주체이자 소비자이며, 사회

의 근간을 유지하는 핵심 계층으로서 역할을 한다. 근로자가 활동을 하는 영역

은 근로환경(working conditions)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기상상태, 기후변화와 

직․간접적인 연관성을 지닐 수 있다. 

그간 기후변화와 관련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활동의 관점에서 어떠한 조건이 변화할 수 있고, 어떤 집단이 취약해질 수 있는

가에 대한 탐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5차 보고서에는 인간 안보(human security)와 위험(risk)의 개

념이 도입되어 논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 부문에서 기후변화로 나타날 

수 있는 영향과 위험에 대한 논의는 전무한 실정이다.

기후변화 적응의 중요한 초점은 취약성을 줄이는 데 있다. 이러한 취약성에 

대한 사회정책적 관점은 역량을 어떻게 증진시킬 것인가에 관심을 가진다. 역

량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경제력이며 이를 구성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노동과 직업이다. 기후변화가 어떠한 근로환경의 변화를 야기하는지, 이러한 

환경의 변화가 어떠한 차별적 영향을 근로자들에게 미치는지 대한 논의가 필요

하다. 

근로자가 어떠한 근로환경에 처해 있는지, 어떠한 부분이 기후변화로 인하여 

취약한지에 대한 문제는 특히 안전의 측면에서 중요하다. 기후변화는 근로자에

게 상해, 사망, 부상, 작업 효율 등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영향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국내 현

실에서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근로자는 노동이라는 특수한 활동을 영위하는 속성을 공통적으로 지니며, 이

는 직업(job) 혹은 직종(occupation)이라는 형태로 분류된다. 동일한 직종으로 

분류되는 근로자는 유사한 형태의 근로환경과 필요 기술, 작업환경 등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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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는 활동의 측면을 반영하고 있으며, 기존 취약계층 연구와 유사한 맥락

을 지닌다. 유사한 근로환경과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에서 어떠한 특성이 기후

변화로 인하여 영향을 받고 취약해질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각 직종이 처한 환경과 사회․경제적인 맥락에서의 여건이 함께 논의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1] 연구의 단계



󰌙  노동정책연구․2015년 제15권 제1호114

동일 직종의 근로자들은 동질적인 근로환경을 경험하며, 직종에 따라 요구되

는 인지적․신체적 활동 특성 또한 달라진다. 근로자가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

는가에 따라 해당 직종에서 관련되는 다양한 근로환경의 조건들이 구성된다. 

예를 들어, 동일한 직장 내에서도 고온에 노출이 많은 직종이 있는 반면, 사무

실에서 근무하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높은 환경도 존재한다. 내․외부적 업무

환경으로 구성되는 근로환경은 근로자의 측면에서 기후변화의 취약성을 판단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개별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기준으로 하여 기후

변화에 취약해질 수 있는 직종이 무엇인지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어떠한 직

종에서 근로환경이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많이 받는지, 민감도는 어떠한지, 

역량은 어떠한지 비교할 예정이다. 연구에 활용되는 자료는 안전보건공단 산업

안전보건연구원에서 수집되어 통계청에서 발표되고 OECD 및 유럽 주요 국

가와 비교가 가능한 한국근로환경조사(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

KWCS)1)를 활용하였다. 연구의 단계는 앞의 [그림 1]과 같다.

Ⅱ. 선행연구 검토

기후변화가 근로자와 근로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시작 단계에 있

다. 우선, 스턴 보고서(2007)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전 지구적 성장 감소의 가능

성을 지적하고 있다(Stern, 2007). 이는 기후변화의 영향이 고용과 근로자, 근로

환경 등에 영향을 주며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장 감소에 

따른 노동시장과 고용의 변화는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는 취약한 근로자의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고용조건을 지니고 있는 

근로자의 경제적 문제에 부가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기후변화 자체를 과거 경제위기에서의 영향과 유

사한 외생적 충격(external shock)의 하나로 논의한다. 스턴 보고서에서 논의하

1) 통계법 제18조에 근거한 국가 승인통계이다(승인번호 제38002호)/산업안전보건연구원(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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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제적인 GDP의 4~20% 감소 가능성이 국제 무역수

지 저하와 같은 경제 일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한다. 더불어 이러한 

기후변화의 경제적 부(-)의 영향이 청년, 여성, 어린이 근로자들에게 집중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ILO, 2011). 이는 GDP 감소와 성장 저하, 무역수지 저하

에 따른 임금의 손실, 근로환경의 변화와 같은 직․간접적인 영향이 경제적으

로 취약한 특정 영역의 계층에 집중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노동계의 관점은 장기적인 측면의 변화뿐만 아니라 

급격한 이상기상 현상의 문제 등이 야기할 피해의 가능성의 측면에서도 논의하

고 있다. 이상기상 혹은 극한 기상 현상은 생산성에 대한 변화와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비즈니스가 소멸되는 현상, 실업 문제 발생, 지역경제 침체, 고

용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Rosemberg(2010)은 기후변화와 저탄소, 회복력 등의 경

제와 성장에 대한 틀이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 대하여 고용과 노동정책의 방향

이 변화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Rosemberg(2010)은 2009 UN Climate Change 

Conference에서 제기된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의 개념을 고용과 노동정

책의 방향에서 재해석하고 있다. 저탄소 경제와 지속가능한 발전으로의 전환에 

대해 노동운동의 개념적 틀 역시 변화해야 함을 지적하면서 저탄소와 기후에 

회복력이 강한 경제로의 전환에 관한 복잡성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경제체제 전환에 대한 공공정책의 필요성과 근로자 편익의 극대화, 근로

자들을 위한 곤궁(hardship) 최소화 등으로 전환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이를 구체화하여 기후변화 적응의 방향을 두 가지로 

구분하고 근로자와 고용, 노동시장 등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구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고용, 노동시장, 비정규직, 임금과 관련한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연구 및 분석이 필요하며, 적응 대책과 전략의 접근에 

대하여 근로자와 고용주, 정부, 시민사회가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필

요함을 제안하고 있다(ILO, 2011).

Olsen(2009)은 기후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국제적인 근로기준(interna- 

tional labour standard)의 변화를 연계하여 논의하고 있다. 농업과 관광 분야에

서 기후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  노동정책연구․2015년 제15권 제1호116

<표 1> 기후변화의 산업안전보건 측면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영향

기후변화 관련 문제 산업안전보건 측면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영향 관련 문헌의 수

열파 및 기온 상승

경련, 피로, 열사병 4
신장, 심혈관계 질환 1
화학약품 흡수의 증가 2
탈수 및 인지적 지각능력의 하락 1
피부질환 1
경계심의 완화로 인한 사고 2
변화된 감정적 상태 1
사망 4

대기오염(오존, 진애,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심혈관계 및 호흡계 징후 및 질병 9

자외선 복사 암 및 눈병을 포함한 피부질환 4

극한 기상

심혈관계 및 호흡계 질환 3
아토피 민감화(꽃가루 및 공기 알레르기) 2
진드기 매개 질병 2
낙상, 부상 및 사망 3
정신건강 문제 2

매개체 질병

절지동물에 의한 뇌염 1
침습성 아스페르길루스증 1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 2
라임병 4
브루셀라병 1

자료 : Adam-Poupart et al.(2013a) 내 Table 1. 수정.

적응 및 완화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형태의 직업들이 더럽고 

위험하며, 힘든 소위 3D 직종이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새롭게 나타나는 직업과 직종은 기존의 안정적이고 고숙련 노동의 보조적

인 형태가 되는 힘들고 위험한 형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기후

변화의 영향이 사회가 지닌 기존의 불평등한 구조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며 

고용, 저숙련, 저소득,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Olsen(2009)은 기후에 민감한 분야의 작업장

과 근로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건들에 관한 연구와 재해로 인한 일시해고 

근로자에 대한 대안적인 직업들에 대한 연구, 기후변화로 새롭게 나타나는 직

업들에서의 근로조건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능성에 대한 연구 등을 제안하

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와 관련된 노동과 근로기준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 OHS) 측면에서 접근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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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연구는 산업재해, 산업보건 등과 관련해서 많은 연구

가 진행되고 있는 분야이다. 산업안전보건 관련 연구는 특정한 질병과 사망 원

인, 근로환경 등과 관련한 주제에서 다양한 논의가 존재하지만, 이러한 영역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과의 연계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Schulte and Chun(2009)는 주요한 기후변화와 관련된 전 지구적 재해에 대해 

일곱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이는 주변 온도의 증가, 대기오염, 자외선에 대한 

노출, 극한 기상의 발생, 전염성의 매개인자성 감염, 산업의 변화와 새로운 산

업의 출현, 건조 환경(built environment)의 변화 등이다. 이러한 영향에 대해 

Adam- Poupart et al.(2013b)은 기존 문헌들에 대한 메타분석을 통하여 [그림 

2] 및 <표 1>과 같이 산업안전보건 측면에서의 기후변화의 영향을 정리하였

다. 기후변화가 초래할 수 있는 재해에 대한 영향은 개인, 자연자원, 사회적 

맥락에서 구분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결과들을 정리하였

다. 개인에 대한 결과는 폭염(heat wave), 대기오염(air pollution), 자외선 복사

(ultraviolet radiation), 극한 기상(extreme weather events), 진드기 매개질병 및 

동물매개 질병 등으로 논의된다.

[그림 2] 기후변화 영향의 맥락과 산업안전보건 측면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영향

자료 : Schulte and Chun(2009)의 그림을 Adam-Poupart et al.(2013b)이 수정․보완한 
그림을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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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논의가 다수 존재하나, 주로 개별적인 재해

요인 및 행동을 질병 및 질환과 연계시키고 있으며 기후변화 영향의 측면을 

직․간접적으로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 안전보건공단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

원에서는 산업재해원인조사(통계청 지정통계(제38001호)), 산업재해조사(승인

번호 11806호), 산업안전보건 동향조사, 근로환경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연구들은 이에 기반하고 있다. 관련 연구들의 예를 들면 운전직 종사

자에서 나타나는 요통이 어떠한 업무 관련 요인에 기인하고 있는지, 건설업 근

로자에서의 직무스트레스가 산업재해로 연계되는지, 직무스트레스의 수준이 

건강 이상과 관련되는지 등에 관한 것이다(김태우 외, 2009; 김준호․장세진, 

2012; 신경석 외, 2012). 기후변화가 아닌 특정한 직종에서의 행동, 직무요인 

등에 의한 산업재해 관련성은 본 연구에서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연

구를 제외한다면 기후변화의 관점에서 개별 근로자에 대한 영향과 방향을 논의

할 수 있는 연구는 거의 없다. 

국내 선행연구 중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2008)의 연구는 적응의 초점이 아

니기는 하지만 기후변화가 고용, 근로자 등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대응과제를 

도출한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고용에 대한 영향은 국제노동기구(ILO), 유럽노

동조합연맹(ETUC) 등에 대한 연구결과를 인용하고 있는데, 온실가스 감축 규

제로 인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에 제한을 받는 산업 분야에서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음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수요 감소 정책과 온실가스 배출 감소 

정책 및 전환은 기존 에너지 관련 일자리의 50%를 감소시킬 것이나 신재생에

너지 관련 일자리를 증가시킬 수 있음을 전망하고 있다.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과 관련해서도 기후변화로 인한 화석연료 산업 기반의 폐쇄와 근로자

들의 일자리 감소 및 손실은 환경보전의 문제가 곧 일자리와 노동조합의 문제

로 연결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논의하고 있다. 

국내외 관련 선행연구 및 이론 검토 결과 기후변화 취약직종 도출을 위한 시

사점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기후변화의 영향과 산업안전보건 측면

에서의 논의가 개별 직종 및 근로자 안전과 관련된 연구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 측면에서의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논의는 기후변화가 야

기하는 환경적 변화가 개별 근로자들에게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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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것이다. 기후변화의 영향은 <표 1> 및 [그림 2]와 같이 폭염, 피로, 면역체

계 장애, 피부염, 근골격계 장애 등 산업안전보건 측면에서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 노출을 찾아냄으로써 이를 기

준으로 기후변화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개인 근로자의 위험으로 정의할 수 있다. 

둘째, 근로환경조사(WCS)의 위험 기준을 활용하여 기후변화 영향과 산업안

전보건 측면에서 연결고리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개인 근로자의 근로환

경과 관련된 조사인 근로환경조사(WCS)는 근로환경과 관련한 위험 노출의 정

도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유럽근로환경조사(EWCS)는 근로자의 위험환경 

노출 요인을 자세 관련 위험(posture related risk index), 화학생물학적 위험

(biological and chemical risk index), 주변 환경적 위험(ambient risk index) 등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Eurofound, 2012), 이를 Adam-Poupart et al.(2013a, 

2013b)이 제시하고 있는 기후변화 영향의 논의와 연계시킬 수 있다. 

셋째, 개별 근로자가 처한 근로환경의 여건과 개인의 역량을 기후변화 취약

성에서 논의하는 민감도(sensitivity)와 역량(capacity)을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이

다.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취약성 논의에서는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노출 정

도와 이에 대한 민감한 정도, 그리고 대응할 수 있는 역량으로 구성된 틀을 사

용하고 있다(Yohe & Tol, 2002; UNDP, 2005; IPCC, 1996; Füssel, 2007). 근로

자 직종에서의 취약성 역시 이러한 틀 내에서 구성할 수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 노출과 더불어 근로환경 그 자체가 주는 민감한 정도와 개인의 역량

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의 검토와 세 가지 시사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기후변화 

취약직종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업무상 물리적2) 위험 노출3) 

  - 자세관련 위험, 화학생물학적 위험, 주변 환경적 위험

○ 기후변화 영향에 따른 업무상 물리적 위험 노출4)

2) 여기서 물리적의 의미는 신체와 관련되어 광범위한 용어로 사용되었으며, 이하 본 연구에
서 사용된 용어의 맥락도 같은 의미이다.

3) Eurofound(2012), 5th Europ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4) Adam-Poupart et al.(2013a, 201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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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온 위험 노출/고온 -화학물질 위험 노출/호흡계 영향 위험 노출

○ 근로환경 구성의 민감도

  - 업무 긴장도, 장소 불안정성, 주당 업무시간, 비정규직 비율

○ 개인 근로의 역량

  - 월별 임금, 개인 건강상태, 교육수준, 경력수준

<표 2> 기후변화 취약직종 분류 기준설정 기준

구분
변수

구성

변수

형태
변수정의

노

출

업무상 

물리적 

위험 

노출

자세

관련

위험

지수5)

○ 신체적 근골격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

  - 진동(vibrations), 피로하거나 통증을 주는 자
세(tiring position), 사람을 들거나 이동(lifting 
people), 무거운 물건 이동(carrying heavy 
loads), 계속 서 있는 자세(standing), 반복적 
손, 팔 동작(repetitive movements) 등

화학

생물학적

위험

지수
4)

○ 근로자의 호흡계통, 감염, 화학물질 등에 미
치는 위험 요인

  - 담배연기(breathing in smoke), 증기(breathing 
in vapours), 화학물(handling chemicals), 감
염물질(handling infectious materials) 등

주변

 환경적
위험

지수4)
○ 업무시 주위환경과 관련된 위험 요인

  - 소음(noise), 고온(high temperature), 저온(low 
temperature) 등

기후

변화 

영향에 

따른 

업무상 

물리적 

위험 

노출

고온 

위험 

노출

지수4)

○ 고온에 대한 영향으로 열스트레스 및 열제약, 
피로 등으로 연계되는 위험

  - 고온(high temperature) 및 자세관련 위험
(posture related risk index)의 조합

  - 위험 노출시간이 업무시간의 25% 이상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고온-
화학물질 

위험 

노출

지수
4)

○ 고온에 대한 영향으로 화학물질 과민증 등으

로 연계되는 위험

  - 고온(high temperature) 및 화학생물학적 위
험(biological and chemical risk index) 중 
화학물에 대한 노출 위험의 조합

  - 위험 노출시간이 업무시간의 10% 이상 중
에서 두 위험 중 하나의 노출시간이 업무시

간의 25%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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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의 계속

구분
변수

구성

변수

형태
변수정의

노

출

기후

변화 

영향에 

따른 

업무상 

물리적 

위험 

노출

호흡계 

영향 

위험 

노출

지수4)

○ 대기오염 등의 증가로 호흡기 관련 물질에 

노출이 증대하여 질병으로 연계되는 위험

  - 증기(breathing in vapours), 화학물(handling 
chemicals), 감염물질(handling infectious 
materials) 등에 대한 조합

  - 위험 중 하나의 노출시간이 업무시간의 25% 
이상인 경우

민

감

도

근로

환경 

구성의 

민감도

업무

긴장도
지수6)

○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타인 및 회사에 대

한 피해가 연계되어 스트레스 및 긴장도를 

높이는 민감 요인

  - 업무 실수에 대한 결과(consequences of 
mistake) :자신의 신체 손상, 타인의 신체 
손상, 일의 지연, 타인에게 스트레스 부담, 
회사에 재정적 손해

  - 전혀 그렇지 않다(1), 대부분 그렇다(2), 가
끔 그렇다(3), 별로 그렇지 않다(4), 전혀 
그렇지 않다(5)

장소 

불안정성
지수5)

○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가 불안정하여 외부 위

험에 대처할 수 있는 정도의 변화를 주는 요인

  - 업무의 장소(place of work) :고용주의 사업
장(1), 고객의 사업장(2), 자동차 등 교통수
단 내(3), 실외(4), 기타(5) 등

주당 

업무시간
시

○ 근로자의 주당 업무시간은 과로와 피로 누적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 요인

  - 주당 업무시간(시)

비정규직

비율
%

○ 해당 직종에서의 비정규직 비율은 고용 불안

정성과 전반적인 근로여건을 알 수 있는 민

감 요인

  - 전체 고용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비율(자영업 및 무급가족종사자 제
외)

5) Eurofound(2012), 5th Europ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지수구성법에 따름.
6)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11),「제3차 근로환경조사」내 설문조사 변수 항목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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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의 계속

구분
변수

구성

변수

형태
변수정의

역

량

개인 

근로의 

역량

월별 

임금
백만 원

○ 개인의 임금은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에 대응

할 수 있는 경제력을 구성할 수 있는 역량

  - 경제력을 최소한으로 구성할 수 있는 월별
임금 활용(백만 원 단위)

개인 

건강

상태

지수

○ 개인의 건강상태는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견딜 수 있는 신체적 역량

  -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나쁘다(1), 나쁜 편
이다(2), 보통이다(3), 좋은 편이다(4), 매우 
좋다(5)

교육

수준
년

○ 교육수준은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에 대한 정

보와 업무를 습득하고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적인 인지 역량

  - 7개 범주 변수를 연단위 변수로 변환

경력

수준
년

○ 경력수준은 업무를 수행하는 숙련의 정도를 

의미하며, 기후변화 관련 영향을 업무와 관
련하여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

  - 동일직장 근무연수 및 월수를 활용하여 변환

Ⅲ. 분석방법 및 자료

취약직종 도출을 위해 앞에서 논의한 세 가지 물리적 위험(physical risk)의 

노출 수준을 기준으로 계층적 군집분석(hierarchical clustering methods)을 활용

하였다. 직종이 특성에 기초한 직종 군집화(occupation clustering)는 지역경제 

분석 등에서 이미 시도된 바 있는 것으로, 지식(knowledge), 숙련(skills)의 정도 

등을 기준으로 O*NET 자료 등을 활용하여 직종을 군집화하고, 지역경제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데 활용된 사례가 있다(Feser, 2003; Chrisinger et al., 

2012).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계층적 군집분석과 Ward의 방법, AGNES를 조합

한 방법 등을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물리적 위험에 대한 노출을 기준으로 동질적 특성을 

지닌 직종의 군집을 도출하기 위해서 통계적 군집화를 시도하였다. 기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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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직종이라는 기준이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위험 특성을 기

준으로 자료의 구조를 파악하고 체계화하였다. 계층적 군집분석은 군집 간 중

복을 허용하지 않는 형태이고 순차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군집방법(cluster 

method)으로서는 Ward의 방법(Ward's method)을 활용하였다. Ward의 방법은 

군집 중심간의 거리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군집 간 거리를 계산하는 방식으로서 

총 군집 내 제곱거리의 오차제곱합(Error sum of squares)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계층화 군집분석에 있어 Ward의 방법과 함께 AGNES(agglomerative nesting) 

방법을 적용하였다. 근접행렬과 덴트로그램을 통하여 한국표준직업분류 소분

류상 해당되는 총 149개의 직종 중 최종적으로 3개의 군집 범주를 선택하였다. 

계층적 군집분석을 활용하여 직종 군집화를 한 후 위험성이 높은 직종 군집과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군집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영향과 관련되는 세 가지 

직종군을 도출하였다. 이는 다시 민감도와 역량과 관련되는 변수와 더해 최종 

취약직종을 선정하였다. 

물리적 위험 노출 기준의 직종 군집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위험을 나타내는 

지수 구성을 통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위험을 나타내는 지수의 구성은 유럽

근로환경조사(EWCS)에 제시된 방식에 따라 절대 노출이 안 되는 경우는 0점, 

거의 노출이 안 되는 경우는 10점, 근무시간의 25% 노출되는 경우는 25점, 근

무시간의 50% 노출되는 경우는 50점, 근무시간의 75% 노출되는 경우는 75점, 

거의 모든 근무시간에 노출되는 경우는 90점, 근무시간 내내 노출되는 경우는 

100점으로 환산하였다.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취약직종 도출에 있어서는, 앞서 도출한 물리적 위험 

노출에 따른 군집에 대해 선행연구에서 논의하고 있는 고온, 고온 -화학물, 호

흡계 영향 등 세 가지 경로로 연계하여 기후변화 영향 위험에 대한 노출을 파악

하였다. 고온의 경우 근로시간의 25% 이상 노출된 경우를, 고온 -화학물의 경

우는 고온과 화학물에 대한 위험 노출이 10% 이상인 경우에서 두 위험 중 하나

가 근로시간의 25% 이상인 경우를, 호흡계 영향의 경우는 증기, 화학물, 감염

물질 3개 기준 중 어느 하나의 위험에 대한 노출이 근로시간의 25% 이상을 차

지하는 경우를 선택하였다. 

최종 취약직종 도출에 있어서는 이러한 노출 특성을 고려하여 Eurofound 



󰌙  노동정책연구․2015년 제15권 제1호124

(2012) 지수구성법에 따라 도출된 지수의 합과 민감도,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였다. 위험에 대한 노출이 높고, 민감도의 수준이 높으며, 역량수준이 낮은 

경우를 우선순위의 기준으로 하였다. 위험 노출, 민감도, 역량 중에서는 위험 

노출을 가장 중요한 순위 도출의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직종을 도출하기 위해 직종이 근로환경의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는 물리적 노출과 민감도 항목, 역량 항목이 동일한 개인

을 대상으로 조사되어 구축되는 자료인 근로환경조사를 이용한다. 근로환경조

사는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유럽근로환경조사와 영국 노동력

조사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15세 이상 취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본 연구에

서는 2011년에 조사가 되어 가장 최근에 결과가 공표된 제3차 근로환경조사를 

사용하였다. 분석에 사용할 변수는 유럽근로환경조사에서도 동일하게 조사되

는 항목으로, <표 2>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사용하였다. 근로환경조사는 인

구주택총조사를 모집단으로 하여 조사구를 기준으로 층화표본추출 방식을 사

용한 것이며, 총 50,032명이 조사되었다.

직종분류는 통계청의 제6차 한국표준직업분류(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 KSCO)를 활용하였다. 한국표준직업분류는 수입을 위해 개인이 

하고 있는 일을 그 수행되는 업무의 형태에 따라 유형화한 자료이다. 분류체계

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국제표준직업분류(Internation 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 ISCO)에 근거하여 만들어졌다. 한국표준직업분류는 10개의 

대분류와 52개의 중분류, 149개의 소분류, 426개의 세분류로 구성되며(통계청, 

2007), 제3차 근로환경조사는 세분류 수준의 직종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본 연

구는 세분화된 직종 정보의 구득 및 표본의 대표성이라는 상충되는 분석 상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종 소분류 수준에서 분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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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 결과

1. 물리적 위험 노출 기준의 직종 군집

물리적 위험 노출 기준의 군집분석 결과 149개의 직종을 3개의 군집으로 유

형화할 수 있었다. 업무상 물리적 위험 노출과 관련된 세 가지 위험은 자세관련 

위험, 화학생물학적 위험, 주변 환경적 위험으로 구분하였고 군집화 결과는 

<표 3>과 같으며, 각 값은 지수로 환산된 위험 값의 군집별 평균을 의미한다. 

1군집의 경우는 물리적 위험에 노출이 거의 없는 직종 군집이다. 총 60개의 

직종이 해당된다. 대부분의 관리직 및 전문가 관련 직종, 사무종사 관련 직종 

등이 물리적 위험에 노출이 거의 없는 직종에 해당된다. 이들은 대부분 실외 

노출이 거의 없고, 신체적 활동보다는 정신적 활동이 중심이 되는 직종이다. 1

군집에는 관리직, 전문가, 사무직에 해당하는 직종이 주로 포진하고 있으나, 단

순노무 종사자와 판매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중 일부 직종 또한 1군집에 포함

된다. 이들의 경우 업무환경이 실내에서 주로 이루어지며, 그 형태는 사무직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직종이다. 결혼 상담원 및 웨딩플래너, 매장판매 종사자, 

가사 및 육아도우미 등이 대표적이다. 

2군집의 경우는 자세관련 위험과 낮은 형태의 주변 환경적 위험 노출이 복합

되어 있는 직종 군집이다. 총 65개의 직종이 해당된다. 일부 관리자와 전문가 

<표 3> 물리적 위험 노출 특성 기준 군집분석의 결과(평균 비교)

군집
자세관련 

위험

화학생물학적 

위험

주변 환경적 

위험
직종의 수

1군집 15.86 2.35 5.41 60

2군집 30.19 6.50 15.50 65

3군집 43.08 14.80 30.8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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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직종이 해당되나 서비스, 농림어업, 기능관련 직종, 기계 및 장치조작 직

종, 단순노무 직종, 군인 등이 포함되는 광범위한 군집이다. 자세관련 위험이 

업무시간 중 25% 이상 평균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일부 주변 환경적 위험노출

이 존재한다. 이들 군집은 낮은 형태의 위험 노출이 존재하는 군집으로 볼 수 

있으며,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 가능성이 존재하는 집단으로 

여길 수 있다. 기후변화의 영향 중 고온, 저온 등과 관련된 세부 위험이 증가할 

경우 주변 환경적 위험 노출의 정도가 높아질 수 있고, 물리적 노출 위험 집단

인 3군집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 

3군집은 물리적 위험 노출이 전반적으로 높은 직종 군집이다. 자세관련 위험

과 주변 환경적 위험 노출에 대부분의 직종이 해당되고, 1군집 및 2군집과 비교

하였을 때 화학생물학적 위험 노출의 수준도 상당히 높다. 총 24개 직종이 해당

된다. 직종의 구성은 기능직, 장치 및 시설 조립관련 직종, 단순노무 직종 등으

로 구성된다. 전문직, 관리직, 사무직 중 3군집에 포함된 직종은 없다. 자세 관

련 위험과 주변 환경적 위험 노출이 업무시간 중 25% 이상 평균적으로 나타나 

있고 화학생물학적 노출 위험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관찰된다. 

각 군집별 물리적 위험 노출 특성을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1군집의 경우, 세 가지 위험 중 화학생물학적 위험과 주변 환경적 위험은 거의 

없으며, 자세관련 위험 중에서도 반복적인 손, 팔 동작과 계속 서 있는 자세, 

피로하거나 통증을 주는 자세가 약하게 나타났다. 2군집의 경우, 자세관련 위험

이 어느 정도 있으며, 주변 환경적 위험이 어느 정도 있는 군집이다. 채굴 및 

토목관련 기능 종사자(774), 비금속 제품 생산기 조작원(843), 하역 및 적재 단

순 종사원(921), 물품 이동장비 조작원(874), 임업관련 종사자(620) 등으로 나

타났다. 이들의 경우 업무 과정 중 소음과 고온의 위험에 25～50% 이내로 노출

되고 있다. 자세관련 위험의 경우, 대부분의 직종이 기능, 기술, 서비스관련 직

종이며, 신체를 활용한다는 특징이 있었다.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921), 섬

유 및 가죽관련 기능 종사자(721), 금속기계부품 조립원(855), 어업관련 종사자

(630), 식품가공관련 기계조작원(811), 운송장비 정비원(752) 등이 대표적이다. 

3군집에 해당되는 직종의 경우, 모든 직종이 업무시간 중 25% 이상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관련 위험 노출의 평균값이 43.08로 나타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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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물리적 위험 노출 특성 기준 군집분석의 결과(평균 비교)

물리적 

위험노출 

구분

1군집 2군집 3군집

평균값
표준

편차

직종 

개수

(25% 
이상)

평균값
표준

편차

직종 

개수

(25% 
이상)

평균값
표준

편차

직종 

개수

(25% 
이상)

자

세

관

련

위

험

진동 5.66 4.05 0 27.05 14.93  33 51.46 9.00  24
피로하

거나 

통증을 

주는 

자세

19.03 6.64 12 31.56 10.27 47 42.29 9.01 23

사람을 

들거나 

이동

5.02 5.19 0 7.34 5.96 1 10.62 4.82 0

무거운 

물건 

이동

8.45 5.15 1 23.64 11.57 29 37.40 7.86 23

계속 

서있는 

자세

23.53 14.54 23 41.82 14.08 57 54.82 11.16 23

반복적 

손, 팔 
동작

33.47 11.95 48 49.72 13.43 64 61.90 5.79 24

전체 15.86 5.57 3 30.19 7.98 49 43.08 4.03 24

화

학

생

물

학

적

위

험

담배

연기
3.35 1.81 0 7.63 3.91 0 14.54 4.70 1

증기 1.93 1.31 0 5.97 3.67 0 16.81 6.84 4

화학물 2.21 1.65 0 7.98 6.27 2 17.10 8.27 3

감염

물질
1.93 1.99 0 4.42 4.04 1 10.76 8.72 2

전체 2.35 1.28 0 6.50 2.99 0 14.80 5.11 1

주

변

환

경

적

위

험

소음 5.57 2.93 0 19.22 9.04 19 41.64 8.72 24

고온 5.69 3.43 0 16.26 6.76 9 31.37 7.40 20

저온 4.98 2.91 0 11.01 4.25 0 19.50 6.11 2

전체 5.41 2.79 0 15.50 5.76 5 30.84 6.1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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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는 전체 업무시간의 약 절반 정도가 자세관련 위험 노출됨을 의미한다. 

세부 위험 중 진동과 반복적 손, 팔 동작, 계속 서 있는 자세 등의 자세관련 세

부 위험은 그 정도가 업무시간의 절반 이상에 해당되며, 무거운 물건 이동과 

피로하거나 통증을 주는 자세 역시 업무시간의 약 절반에 미치고 있다. 평균적

인 주변 환경적 위험 노출이 업무시간 중 25% 이상인 직종은 20개가 해당된다. 

소음에는 모든 직종이 해당되며, 고온에는 20개의 직종이, 저온에 대해서는 2

개의 직종이 해당된다. 소음의 경우는 평균이 41.64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거

의 모든 직종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고온의 경우는 평균이 31.37이고 표준

편차가 크지 않아 직종 내에서 골고루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화학생물학적 위험 노출은 3군집 내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비중을 차지한다. 3

군집의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선박 갑판승무원 및 관련 종사원(876), 용접원

(743), 건설 및 채굴기계 운전원(875), 건설구조관련 기능 종사자(771), 석유 및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831), 건설관련 기능 종사자(772),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910), 재활용 처리 및 소각로 조작원(882) 등이 있다. 

2.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취약직종 도출

가. 물리적 위험의 노출 구분에 따른 직종 도출

기후변화가 근로자에게 미치는 비교적 직접적인 영향은 고온이라는 환경적 

변화로 인한 것이다. 기온 상승과 점점 더워지는 날, 폭염 일수 등의 증가는 열 

스트레스 및 열 제약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고온이라는 환경적 위험 요인은 강

도 높은 육체 활동을 동반하는 자세관련 위험 노출이 많은 근로자에게 상대적

으로 강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물리적 위험의 요인 중 고온 

노출과 자세관련 위험 노출이 공통으로 존재하는 직종을 기후변화로 인한 고온 

위험 노출 직종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근로시간의 25% 이상 노출 집단을 

위험 집단으로 간주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도출된 직종은 <표 5>와 같다. 총 29

개 직종이 고온 위험 노출 직종에 해당되며, 2군집에서 9개의 직종, 3군집에서

의 20개의 직종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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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고온 위험 노출 직종

직종

코드
직종명

고온

위험 노출 

정도

자세관련 

위험 노출 

정도

해당 

군집

611 작물재배 종사자 27.17 34.30 2군집
612 원예 및 조경 종사자 29.58 36.66 2군집
613 축산 및 사육관련 종사자 31.13 38.50 2군집
620 임업관련 종사자 27.50 39.20 2군집
741 금형, 주조 및 단조원 35.86 49.24 3군집
743 용접원 46.59 47.74 3군집
751 자동차 정비원 25.85 39.86 3군집
771 건설구조관련 기능 종사자 37.89 46.52 3군집
772 건설관련 기능 종사자 34.26 48.02 3군집
773 건축마감관련 기능 종사자 25.70 41.35 3군집
774 채굴 및 토목관련 기능 종사자 25.42 34.65 2군집
792 배관공 26.31 39.72 3군집
812 음료 제조관련 기계조작원 36.00 40.42 3군집
821 섬유제조 및 가공기계조작원 29.04 43.60 3군집
822 작물 및 신발관련 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25.81 43.59 3군집
831 석유 및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30.29 41.18 3군집
832 화학,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생산기 조작원 28.80 41.99 3군집
841 주조 및 금속 가공관련 기계조작원 47.13 47.14 3군집
843 비금속 제품 생산기 조작원 25.21 35.69 2군집
851 금속공작기계 조작원 27.40 45.99 3군집
874 물품이동 장비 조작원 25.06 37.95 2군집
875 건설 및 채굴 기계운전원 31.82 40.36 3군집
876 선박 갑판승무원 및 관련 종사원 46.25 41.25 3군집
882 재활용 처리 및 소각로 조작원 29.38 30.63 3군집
891 목재 및 종이관련 기계조작원 34.21 47.33 3군집
899 기타 제조관련 기계조작원 26.60 44.55 3군집
910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34.52 47.29 3군집
921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 29.39 45.58 2군집
991 농림어업관련 단순 종사원 25.63 37.48 2군집

평균 31.23 41.65 
최대값 47.13 49.24 
최소값 25.06 30.63 
표준편차 6.47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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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고온- 화학물 위험 노출 직종

직종

코드
직종명

고온 

위험 노출 

정도

화학물 

관련 위험 

노출 정도

해당 군집

232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0.77 26.92 2군집
741 금형, 주조 및 단조원 35.86 13.09 3군집
743 용접원 46.59 14.22 3군집
751 자동차 정비원 25.85 18.12 3군집
771 건설구조관련 기능 종사자 37.89 11.41 3군집
773 건축마감관련 기능 종사자 25.70 18.33 3군집
774 채굴 및 토목관련 기능 종사자 25.42 15.42 2군집
792 배관공 26.31 11.63 3군집
812 음료 제조관련 기계조작원 36.00 19.50 3군집
821 섬유제조 및 가공기계조작원 29.04 18.51 3군집
822 작물 및 신발관련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25.81 20.29 3군집
831 석유 및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30.29 43.33 3군집

832
화학,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생산기 조
작원

28.80 19.96 3군집

841 주조 및 금속 가공관련 기계조작원 47.13 16.83 3군집
842 도장 및 도금기 조작원 24.86 33.92 3군집
843 비금속 제품 생산기 조작원 25.21 11.17 2군집
851 금속공작기계 조작원 27.40 11.52 3군집
882 재활용 처리 및 소각로 조작원 29.38 25.00 3군집
891 목재 및 종이관련 기계조작원 34.21 21.24 3군집
899 기타 제조관련 기계조작원 26.60 18.70 3군집

평균 29.96 19.46
최대값 47.13 43.33
최소값 10.77 11.17
표준편차 8.10 8.02

기후변화가 근로자에게 미치는 두 번째 영향은 고온과 화학물의 영향이 동시

에 미치는 경우로, 이는 고온에 대한 영향으로 화학물질 과민증 등으로 연계되

는 위험이다. 이는 고온에 대한 노출과 화학생물학적 위험 중 화학물에 대한 

위험을 조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온과 화학물에 대한 위험 

노출이 10% 이상인 경우에서 두 위험 중 하나가 25%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 

직종을 선택하였다. 이는 화학물 노출이 건강상의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가

능성이 자세관련 위험에 비해 현저히 높고, 휴식이나 운동을 통한 개별적 대응

이 어려운 위험 요인임을 고려하여 비교적 낮은 수준의 노출을 위험 기준 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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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시켰다. 고온-화학물 위험 노출 직종으로 <표 6>과 같이 총 20개 직종을 

도출할 수 있었으며, 2군집의 3개, 3군집에 속한 17개 직종이 이에 해당하였다. 

기후변화로 인한 호흡계 위험은 근로자들이 대기오염 등의 증가로 호흡기 위

험 물질에 대한 노출이 증가하여 질병으로 이어지는 위험을 의미한다. 이는 증

기, 화학물, 감염물질 등에 대한 노출 위험과 관련성이 있다. 기후변화로 인하

여 대기오염의 정도가 심화될 경우 업무 공간 내에서 증기, 화학물, 감염물질에 

대한 노출이 심한 직종에서 위험의 정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호흡계 영향 

위험 노출 직종 도출을 위해서 증기, 화학물, 감염물질 3개 기준 중 어느 하나

의 위험에 대한 노출이 업무시간 중 25%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를 선택하였다. 

해당 위험에 대한 노출은 물리적 위험 노출 유형 중에서도 위험성이 큰 노출이

며, 특히 호흡계 영향은 질병과 사망 등의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해당되더라도 중요하다. 유럽근로환경조사(EWCS)에서도 증기와 화학물에 대

한 노출 지수 구성에 있어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호흡계 영향 위험 노

출 직종은 <표 7>과 같이 총 7개이며, 3군집에서 5개 직종이, 2군집에서 2개 

직종이 해당된다. 

<표 7> 호흡계 영향 위험 노출 직종

직종

코드
직종명

증기 

노출 

정도

화학물 

노출 

정도

감염물질 

노출 

정도

해당 

군집

213 생명 및 자연과학관련 시험원 10.50 34.50 29.50 2군집

232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7.88 26.92 10.00 2군집

812 음료 제조관련 기계조작원 27.50 19.50 26.00 3군집

831 석유 및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30.10 43.33 19.02 3군집

842 도장 및 도금기 조작원 30.95 33.92 7.70 3군집

876 선박 갑판승무원 및 관련 종사원 27.50 8.75 2.50 3군집

882 재활용 처리 및 소각로 조작원 13.75 25.00 43.75 3군집

평균 22.60 27.42 19.78

최대값 30.95 43.33 43.75

최소값 10.50 8.75 2.50

표준편차 8.38 11.2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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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물리적 위험 노출 직종에 대한 민감도 및 역량 특성

본 연구는 기후변화가 나타날 경우 단순히 어떠한 직종이 위험할 것이라고 

사례에 비추어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업무 조건과 환경에서 어떠한 

직종이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에 노출이 될 것인지를 파악하였다. 이에 따라 물

리적 위험 노출 특성에 따라 직종을 군집화하고, 이에 기초하여 고온 위험, 고온- 

화학물 복합 위험, 호흡계 영향 위험 노출 직종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직종을 종합하면 <표 8>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기후변화 영향에 대

한 취약직종은 32개로 총 149개 직종 중 21.5%에 해당하는 직종이 이에 해당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8>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위험 노출 직종의 특성

직종

코드
직종명

고온 

위험 

노출 

고온-
화학물 

위험 노출

호흡계 

영향 위험 

노출

해당

개수
군집

213 생명 및 자연과학관련 시험원 비해당 비해당 해당 1 2군집
232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비해당 해당 해당 2 2군집
611 작물재배 종사자 해당 비해당 비해당 1 2군집
612 원예 및 조경 종사자 해당 비해당 비해당 1 2군집
613 축산 및 사육관련 종사자 해당 비해당 비해당 1 2군집
620 임업관련 종사자 해당 비해당 비해당 1 2군집
741 금형․주조 및 단조원 해당 해당 비해당 2 3군집
743 용접원 해당 해당 비해당 2 3군집
751 자동차 정비원 해당 해당 비해당 2 3군집
771 건설구조관련 기능 종사자 해당 해당 비해당 2 3군집
772 건설관련 기능 종사자 해당 비해당 비해당 1 3군집
773 건축마감관련 기능 종사자 해당 해당 비해당 2 3군집

774
채굴 및 토목관련 기능 종

사자
해당 해당 비해당 2 2군집

792 배관공 해당 해당 비해당 2 3군집
812 음료 제조관련 기계조작원 해당 해당 해당 3 3군집
821 섬유제조 및 가공기계조작원 해당 해당 비해당 2 3군집

822
작물 및 신발관련 기계조작

원 및 조립원
해당 해당 비해당 2 3군집

831
석유 및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해당 해당 해당 3 3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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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의 계속

직종

코드
직종명

고온 

위험 

노출 

고온-
화학물 

위험 노출

호흡계 

영향 위험 

노출

해당

개수
군집

832
화학․고무 및 플라스틱 제

품 생산기 조작원
해당 해당 비해당 2 3군집

841
주조 및 금속 가공관련 기

계조작원
해당 해당 비해당 2 3군집

842 도장 및 도금기 조작원 비해당 해당 해당 2 3군집
843 비금속 제품 생산기 조작원 해당 해당 비해당 2 2군집
851 금속공작기계 조작원 해당 해당 비해당 2 3군집
874 물품이동 장비 조작원 해당 비해당 비해당 1 2군집
875 건설 및 채굴 기계운전원 해당 비해당 비해당 1 3군집

876
선박 갑판승무원 및 관련 

종사원
해당 비해당 해당 2 3군집

882
재활용 처리 및 소각로 조

작원
해당 해당 해당 3 3군집

891 목재 및 종이관련 기계조작원 해당 해당 비해당 2 3군집
899 기타 제조관련 기계조작원 해당 해당 비해당 2 3군집
910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해당 비해당 비해당 1 3군집
921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 해당 비해당 비해당 1 2군집
991 농림어업관련 단순 종사원 해당 비해당 비해당 1 2군집

취약직종에 대한 판단은 해당 직종의 기후변화로 인한 물리적 위험의 노출 

뿐 아니라 민감도와 역량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민감도를 구성하는 항목은 

앞서 논의하였듯이 업무긴장도, 장소 불안정성, 주당 업무시간, 비정규직 비율

로 선정하였다. 업무긴장도의 경우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타인 및 회사에 

대한 피해가 연계되어 스트레스 및 긴장도를 높이는 민감도 항목이다. 업무긴

장도는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외부적 충격이 가해졌을 때 충격의 효과를 가중

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장소 불안정성은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가 불안정하

여 외부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정도의 변화를 주는 요인을 의미한다. 업무의 

장소가 기초적인 대응 역량과 동료들이 함께 존재하는 안정적인 장소인지 아니

면 실외, 고객장의 사업장, 교통수단 내 등 불안정적인 장소인지에 따라 외부적 

충격에 대한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 주당 업무시간의 경우 근로자의 주당 업무

시간은 과로와 피로 누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 요인을 의미한다. 주당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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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간이 높을수록 업무 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노동 

강도가 세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외부적 충격에 대해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

는 조건을 형성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해당 직종에서의 비정규직 비율은 고용 

불안정성과 전반적인 근로여건을 알 수 있는 민감 요인이다.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직종에서는 전반적인 근로여건이 부실할 수밖에 없고, 근로자의 피해와 

초기 대응, 안전에 대한 지침 등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동일한 외부적 충격이라 할지라도 그 피해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는 조건적 

민감성을 의미한다.

한편 역량은 기후변화로 인한 물리적 위험에 대한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요소로 개념화될 수 있다. 여기에는 임금, 개인 건강상태, 교육수준, 경력수준 

등이 해당된다. 개인의 임금은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에 대응할 수 있는 경제력

을 구성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 개인의 건강상태는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

을 견딜 수 있는 신체적 역량을 의미한다. 교육수준은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에 

대한 정보와 업무를 습득하고 파악할 수 있는 기초적인 인지 역량을 의미한다. 

경력수준은 업무를 수행하는 숙련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업무와 관련하

여 기후변화 관련 영향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 

물리적 위험에 대한 노출과 위험 비노출 간 민감도와 역량의 평균적인 수준

을 비교하면 <표 9>와 같다. 민감도를 구성하는 항목에 대해서 모든 항목에서 

위험에 노출된 직종들의 수준이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긴장도에서는 

위험 노출 직종이 근소하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으며, 장소 불안정성의 경우 

고온 위험 노출 직종에서, 주당 업무시간의 경우 근소한 차이로 위험 노출 직종

에서, 비정규직 비율의 경우 위험 노출 직종에서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역량수준의 경우, 위험 비노출과 위험 노출의 경우가 역량 항목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났다. 월별 임금의 경우, 위험 비노출의 평균 임금에 비해 호흡계 영향 

위험 노출 직종이 더 높은 수준을 형성하고 있다. 임금은 업무시간이 많고 경력

수준이 높음에 따라 높게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시간당 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다시 경력수준으로 나눈 결과 고온 위험 직종은 0.107, 고온 -화학물 위험 직종

은 0.136, 호흡계 영향 위험 직종은 1.54, 비노출 직종은 0.161로 나타났다. 이

를 보면 위험에 노출되는 직종에서 임금이 경력과 업무시간을 고려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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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기후변화 위험 노출과 비노출의 민감도 및 역량수준 평균 비교

민감도 역량

업무

긴장도

장소 

불안

정성

주당 

업무

시간

비정

규직 

비율

월별 

임금

개인 

건강

상태

교육

수준

경력

수준

위험 

노출

고온 위험 

노출 
2.42 1.95 49.54 0.34 223.69 2.37 11.50 10.51 

고온-화학물 
위험 노출

2.50 1.32 50.81 0.20 240.54 2.32 12.32 8.73 

호흡계 영향 

위험 노출
2.40 1.35 48.10 0.18 261.77 2.17 13.03 8.86 

위험 비노출 1.93 1.35 47.40 0.16 255.35 2.21 13.80 8.34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개인 건강상태의 경우는 고온 위험 및 고온 -화학물 

위험 노출이 평균적인 수준보다 더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교육수준의 

경우는 위험 비노출이 근소하게 더 높은 수준이다. 경력수준의 경우는 위험 노

출이 비노출에 비해 더 높다. 경력수준이 더 높다는 점은 위험 노출 직종에서 

높은 숙련의 수준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과 높은 신체적 역량이 요구되고 있다

는 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물리적 위험 직종에서의 직종별 민감도의 정도와 역량의 정도는 <표 10>과 

<표 11>에 나타나 있다. 민감도 수준에 대한 평가는 위험 비노출 직종에서의 

평균보다 민감한 변수의 개수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A직종이 4의 민감도 지

수로 평가된 경우, 업무긴장도, 장소 불안정성, 주당 업무시간, 비정규직 비율 

등에서 모두 위험 비노출 직종보다 민감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균적인 값의 결과인 <표 9>의 결과와 다르게 세부 직종별로는 뚜렷한 차

이가 존재한다. 민감도 수준이 높은 직종은 원예 및 조경 종사자(612), 축산 및 

사육관련 종사자(613), 임업관련 종사자(620), 건설구조관련 기능 종사자(771), 

건설관련 기능 종사자(772), 건축마감관련 기능 종사자(773), 채굴 및 토목관련 

기능 종사자(774), 배관공(792), 음료 제조관련 기계조작원(812), 섬유제조 및 

가공기계조작원(821), 작물 및 신발관련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822), 석유 및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831), 화학․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생산기 조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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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기후변화로 인한 물리적 위험 직종의 민감도

직종
코드

직종명
업무
긴장도

장소 
불안정성

주당 
업무시간

비정규직 
비율

민감도
수준

213 생명 및 자연과학관련 시험
원

2.64 1.00 42.00 0.25 2

232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15 1.04 42.81 0.00 1
611 작물재배 종사자 1.86 3.88 43.01 0.91 2
612 원예 및 조경 종사자 2.04 2.67 48.11 0.41 4
613 축산 및 사육관련 종사자 1.97 3.58 54.34 0.67 4
620 임업관련 종사자 1.98 3.36 39.77 0.50 3
741 금형․주조 및 단조원 2.54 1.11 51.38 0.01 2
743 용접원 2.89 1.29 50.81 0.14 2
751 자동차 정비원 2.43 1.08 55.85 0.07 2
771 건설구조관련 기능 종사자 2.60 2.06 49.91 0.33 4
772 건설관련 기능 종사자 2.65 2.62 48.81 0.65 4
773 건축마감관련 기능 종사자 2.33 2.04 50.03 0.52 4

774 채굴 및 토목관련 기능 종
사자

3.05 2.42 43.33 0.25 3

792 배관공 2.50 2.00 52.04 0.28 4
812 음료 제조관련 기계조작원 2.88 1.30 49.50 0.30 3
821 섬유제조 및 가공기계조작원 2.34 1.06 55.68 0.30 3

822 작물 및 신발관련 기계조작
원 및 조립원

2.38 1.06 54.15 0.36 3

831 석유 및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2.24 1.04 51.12 0.24 3

832 화학․고무 및 플라스틱 제
품 생산기 조작원

2.40 1.07 51.35 0.25 3

841 주조 및 금속 가공관련 기
계조작원

2.76 1.06 52.57 0.04 2

842 도장 및 도금기 조작원 2.51 1.05 52.54 0.09 2
843 비금속 제품 생산기 조작원 2.17 1.34 48.72 0.09 2
851 금속공작기계 조작원 2.60 1.05 52.74 0.06 2
874 물품이동 장비 조작원 2.63 1.52 51.07 0.11 3
875 건설 및 채굴 기계운전원 2.81 3.24 46.83 0.36 3

876 선박 갑판승무원 및 관련 종
사원

2.10 3.00 53.00 0.25 4

882 재활용 처리 및 소각로 조
작원

2.28 1.00 45.75 0.14 1

891 목재 및 종이관련 기계조작원 2.44 1.18 51.36 0.25 3
899 기타 제조관련 기계조작원 2.47 1.20 54.62 0.29 3
910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2.45 3.12 43.16 0.87 3
921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 2.45 1.90 47.98 0.28 4
991 농림어업관련 단순 종사원 1.90 3.26 39.71 0.9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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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 물품이동 장비 조작원(874), 건설 및 채굴 기계운전원(875), 선박 갑판승

무원 및 관련 종사원(876), 목재 및 종이관련 기계조작원(891), 기타 제조관련 

기계조작원(899),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910),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

(921) 등으로 나타났다.

역량수준이 낮은 직종의 경우 <표 11>에서 1과 0에 해당하는 값이다. 총 4개

의 역량 항목 중 위험 비노출의 평균보다 역량이 높은 개수가 없거나 1개에 불

과하다는 것이다. 물리적 위험 직종 중 역량이 낮은 직종은 임업관련 종사자

(620), 음료 제조관련 기계조작원(812), 섬유 제조 및 가공기계조작원(821), 작

물 및 신발관련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822), 석유 및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831), 화학․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생산기 조작원(832), 금속공작기계 조작원

(851), 재활용 처리 및 소각로 조작원(882), 기타 제조관련 기계조작원(899), 건

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910),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921) 등이다. 

<표 11> 기후변화로 인한 물리적 위험 직종의 역량수준

직종

코드
직종명

월별 

임금

(만원)

개인 

건강

상태

교육

수준

(년)

경력

수준

(년)

역량

수준

213 생명 및 자연과학관련 시험원 314.50 1.80 14.30 9.26 3
232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308.46 1.96 15.54 5.66 2
611 작물재배 종사자 97.23 2.80 7.86 30.90 2
612 원예 및 조경 종사자 232.11 2.31 11.51 9.75 2
613 축산 및 사육관련 종사자 248.15 2.54 10.63 18.15 2
620 임업관련 종사자 172.27 2.45 10.64 8.06 1
741 금형․주조 및 단조원 242.37 2.37 12.16 10.33 2
743 용접원 250.34 2.33 11.90 9.21 2
751 자동차 정비원 245.80 2.30 12.65 8.47 2
771 건설구조관련 기능 종사자 246.39 2.23 11.69 10.37 2
772 건설관련 기능 종사자 214.40 2.39 10.96 12.61 2
773 건축마감관련 기능 종사자 222.99 2.33 11.37 11.01 2

774 채굴 및 토목관련 기능 종사자 391.25 2.25 11.67 12.25 3

792 배관공 249.80 2.37 11.94 11.81 2
812 음료 제조관련 기계조작원 211.00 2.20 12.70 7.83 0
821 섬유 제조 및 가공기계조작원 191.70 2.60 11.40 7.4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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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의 계속

직종

코드
직종명

월별 

임금

(만원)

개인 

건강

상태

교육

수준

(년)

경력

수준

(년)

역량

수준

822
작물 및 신발관련 기계 조작

원 및 조립원
200.67 2.40 12.03 6.80 1

831
석유 및 화학물 가공장치 조

작원
233.92 2.33 12.43 7.81 1

832
화학․고무 및 플라스틱 제

품 생산기 조작원
210.53 2.26 12.25 7.22 1

841
주조 및 금속 가공관련 기계

조작원
239.29 2.28 12.27 10.01 2

842 도장 및 도금기 조작원 253.24 2.41 12.49 9.60 2
843 비금속 제품 생산기 조작원 223.83 2.36 11.89 10.05 2
851 금속공작기계 조작원 227.25 2.28 12.17 8.22 1
874 물품이동 장비 조작원 248.11 2.25 12.01 9.21 2
875 건설 및 채굴 기계운전원 302.20 2.30 12.18 11.70 3

876
선박 갑판승무원 및 관련 종

사원
275.00 2.00 10.50 16.71 2

882 재활용 처리 및 소각로 조작원 236.25 2.50 13.25 5.18 1
891 목재 및 종이관련 기계조작원 219.70 2.29 12.43 8.81 2
899 기타 제조관련 기계조작원 206.00 2.38 12.12 6.50 1
910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146.23 2.47 10.12 7.97 1
921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 217.93 2.21 11.55 7.51 0
991 농림어업관련 단순 종사원 84.16 2.81 7.31 12.85 2

다. 기후변화 취약직종의 도출

기후변화로 인한 물리적 위험에 대한 노출 수준과 위험 비노출과의 비교를 

통한 민감도 수준과 역량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위

험노출 수준의 경우 해당되는 위험 종류에서의 지수 합을 민감도와 역량은 위

험 비노출의 평균값과 비교를 통한 개수를 통하여 판단할 수 있다. 우선, 위험

이 높고 민감도 수준이 높으며, 역량수준이 낮은 경우 취약직종을 도출하는 데 

우선순위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민감도와 역량의 수준이 비슷한 경우는 위험 

노출의 수준을 기준으로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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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기후변화로 인한 물리적 위험의 취약직종 도출

직종
코드

직종명
위험 
노출
수준1)

민감도
수준2)

역량
수준3)

위험 
노출 
순위

취약
직종
순위

831 석유 및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237.54 3 1 1 1
812 음료 제조관련 기계조작원 204.92 3 0 2 2
891 목재 및 종이관련 기계조작원 136.99 3 2 6 3
771 건설구조관련 기능 종사자 133.71 4 2 8 4
876 선박 갑판승무원 및 관련 종사원 126.25 4 2 10 5
821 섬유제조 및 가공기계조작원 120.19 3 1 11 6

832 화학․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생
산기 조작원

119.55 3 1 12 7

899 기타 제조관련 기계조작원 116.45 3 1 13 8

822 작물 및 신발관련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115.5 3 1 14 9

851 금속공작기계 조작원 112.31 2 1 15 10
773 건축마감관련 기능 종사자 111.08 4 2 16 11
792 배관공 103.97 4 2 18 12
882 재활용 처리 및 소각로 조작원 196.89 1 1 3 13
841 주조 및 금속 가공관련 기계조작원 158.23 2 2 4 13
743 용접원 155.14 2 2 5 13
741 금형․주조 및 단조원 134.05 2 2 7 13
842 도장 및 도금기 조작원 131.35 2 2 9 13
751 자동차 정비원 109.68 2 2 17 13
774 채굴 및 토목관련 기능 종사자 100.91 3 3 19 13
843 비금속 제품 생산기 조작원 97.28 2 2 20 13
772 건설관련 기능 종사자 82.28 4 2 22 14
910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81.81 3 1 23 14
921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 74.97 4 0 24 14
613 축산 및 사육관련 종사자 69.63 4 2 27 14
620 임업관련 종사자 66.7 3 1 28 14
612 원예 및 조경 종사자 66.24 4 2 29 14
874 물품이동 장비 조작원 63.01 3 2 31 14
875 건설 및 채굴 기계운전원 72.18 3 3 26 15
991 농림어업관련 단순 종사원 63.11 2 2 30 15
611 작물재배 종사자 61.47 2 2 32 15
232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92.49 1 2 21 16
213 생명 및 자연과학 관련 시험원 74.5 2 3 25 16

  주 : 1) 각 물리적 위험 노출 지수의 합, 최대값 300.
     2) 민감도 항목에서 위험 비노출 값보다 높은 항목의 개수(높을수록 민감도가 높

음), 최대값 4.
     3) 역량 항목에서 위험 비노출 값보다 높은 항목의 개수(높을수록 역량이 높음), 최

대값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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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직종은 석유 및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831)로 나

타났으며, 음료 제조관련 기계조작원(812), 목재 및 종이관련 기계조작원(891), 

건설구조관련 기능 종사자(771), 선박 갑판승무원 및 관련 종사원(876), 섬유제

조 및 가공기계조작원(821), 화학․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생산기 조작원(832), 

기타 제조관련 기계조작원(899), 작물 및 신발관련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822), 

금속공작기계 조작원(851) 등이 취약 정도가 높은 직종으로 나타났다. 이들 직

종은 기후변화로 인한 물리적 위험의 정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업무상에서의 

민감도 역시 높고, 역량의 수준은 낮은 직종이다. 물리적 위험에 대한 노출 수

준은 비교적 높으나 민감도의 수준과 역량의 수준이 비교적 양호하여 중간 정

도로 분류된 취약직종은 재활용 처리 및 소각로 조작원(882), 주조 및 금속 가

공관련 기계조작원(841), 용접원(743), 금형․주조 및 단조원(741), 도장 및 도

금기 조작원(842) 등이 해당된다.

도출된 총 32개의 직종은 대분류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특정한 직종분류에서

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관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등에 

해당되는 직종은 전혀 없다. 이에 반해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에 속하

는 직종은 15개이며,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에 속하는 직종은 8개, 농림어

업 숙련 종사자의 경우는 4개, 단순노무 종사자의 경우는 3개,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경우 2개가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시사점

앞으로 예상되는 기후변화의 영향은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조건과 생활 방식

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특히 기후변화의 영향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

무하는 근로자에 있어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근로환경, 직종에 따라 차별적으로 

작용하는 기후변화의 영향은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더욱 심화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기존의 사회적 취약계층에 존재하

는 취약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영향은 본 연구

에서 도출된 기후변화 취약직종에 있어 더욱 심화되어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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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관련된 취약계층의 많은 연구는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을 높이

는 개인의 특성으로 인구학적 특성(노인, 어린이, 여성) 및 사회경제적 특성(저

소득층)을 주로 논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지나치게 광범위한 것으로

서 취약계층으로 구분된 집단 내부의 세부적인 특성을 논의하기 힘들며, 사회

경제적인 행동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또한 기후변화의 영향과 가장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는 부분, 즉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수행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회

경제적 활동과 환경 조건에 대한 고려가 배제되어 있었다.7)

이 연구는 기존 논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경제 활동의 기초

가 되는 노동과 관련된 직종에 초점을 맞추어 기후변화에 취약한 계층을 도출

하였다. 동질적인 노동의 형태 및 근로환경 집단의 구분을 위한 기준으로 직종

을 사용하였으며, 집단 내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표준직업분류 소분류 

수준에서 분석을 수행하였다. 근로환경조사(KWCS)가 연구 자료로 활용되었으

며, 이를 통해 직종별 기후변화 영향 노출, 민감도, 역량과 관련한 변수를 구축

할 수 있었다. 다양한 직종수준 정보를 종합하여 기후변화 취약직종을 도출하

기 위한 분석 방법으로는 위계적 군집분석 방법이 활용되었다.

분석 결과, 도출된 기후변화 취약직종은 총 32개 직종으로 이는 전체 직종(소

분류, 149개 직종)의 21.5%에 해당한다.8) 이들 직종은 일반적으로 기후변화 영

7) 예를 들어, 여성의 경우 기후 정보에 대한 접근성 부재와 이로 인한 대피 행동 지연이라
는 사회경제적 행동 및 주변 환경 여건과 관련해 아프리카 등에서 취약계층으로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개인 스마트폰 등이 보급된 선진국에 해당되는 여성은 이러한 사회경제적 
행동 기준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계층이라 할 수 없다.

8) 해당하는 직종은 석유 및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831), 음료 제조관련 기계조작원(912), 
목재 및 종이관련 기계조작원(891), 건설구조관련 기능 종사자(771), 선박 및 갑판승무원 
및 관련 종사원(876), 섬유제조 및 가공기계 조작원(821), 화학․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생산기 조작원(832), 기타 제조관련 기계조작원(899), 작물 및 신발관련 기계조작원 및 조
립원(822), 금속공작기계 조작원(851), 건축마감관련 기능 종사자(773), 배관공(792), 재활
용 처리 및 소각로 조작원(882), 주조 및 금속 가공관련 기계조작원(841), 용접원(743), 
금형․주조 및 단조원(741), 도장 및 도금기 조작원(842), 자동차 정비원(751), 채굴 및 
토목관련 기능 종사자(774), 비금속 제품 생산기 조작원(843), 건설관련 기능 종사자(772),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910),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921), 축산 및 사육관련 종사
자(613), 임업관련 종사자(620), 원예 및 조경 종사자(612), 물품이동 장비 조작원(874), 
건설 및 채굴 기계운전원(875), 농림어업관련 단순 종사원(991), 작물재배 종사자(611),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232), 생명 및 자연과학 관련 시험원(213)으로 도출되었다(표 
1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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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과 관련한 신체적 위험 요인에 대한 노출 수준이 높고 기후변화라는 외부충

격에 대한 민감성이 높으며, 기후변화 영향에 적응하기 위한 역량이 상대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기후변화의 영향에 따른 대응으로서 적응(adaptation)과 관련된 논의는 아직 

근로자의 업무환경과 안전의 문제까지 연결하여 논의되고 있지는 않다. 태풍, 

집중호우, 폭설 등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상 현상의 발생은 논외로 하더라도, 

지속적인 기온 상승만으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들은 다수이다. 고온

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근로자, 옥외 근로자, 화학물 등에 복합적으로 노출되

는 근로자 등 사무직, 관리직 근로자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근로자들은 

다양한 기후변화의 현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제노동기구

(ILO) 보고서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후변화의 영향은 열악하거나 

힘든 여건에 있는 업무를 위험에 대한 임금보상 없이 값싼 비숙련․비정규 근

로자로 대체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근로형태와 근로자의 대체는 단기

적인 측면에서는 저비용의 대안일지 몰라도,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산업과 안전 

전반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산업재해와 근로자의 부상, 질병, 사망 등의 문

제와 관련 안전사고의 발생은 심각한 사회 전반의 문제로 연계될 수 있다. 따라

서 기후변화 적응의 측면에서 산업과 근로환경, 노동정책, 산업안전 측면의 정

책을 재점검하고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기후변화 취약계층에 대한 논의를 근로

환경의 특성과 연계하여 확대하였다는 데 있으며, 연구 결과는 직종별 안전관

련 직무교육, 작업장 환경정비, 긴급조치 매뉴얼 구성 등과 같은 정책 수단 마

련에 시사점이 있다. 본 연구는 탐색적인 연구로서 논의의 수준을 높이고, 연구 

결과의 정책적 활용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첫째, 다양한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직종의 기후변화 취약성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 이 연구에 포함된 변수 외에 근로자 개인과 근로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직종 내에서 세분화된 취약성 평가가 

요구된다. 근로자 개인의 행동과 직종 수준에서의 근로환경, 그리고 사회경제

적 여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평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개별 직종수준의 논의를 지역의 직종 및 산업 구성과 연계하여 집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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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서 기후변화 취약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한 지역에서 특정한 산업 및 

직종 구조로의 편중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과 재해로부터의 지역과 도시의 회

복력(resilience) 측면에서 부정적이며, 보다 다양성 있는 산업과 직종 구성이 논

의되고 있다. 회복력 측면에서의 다양성은 지역별로 존재하는 산업구조와 직종

의 구조 등과 연계하여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와 고용효

과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기후변화 영향이 어떠한 직종에서 고용을 증가시

키고 감소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와 생산성 변화에 관한 분석은 향후 국가 

경제와 노동정책에 있어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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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ploratory Study on the Vulnerable Occupations to 

Climate Change Impacts Using the 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Kim Donghyun 

Climate change has various effects on socio-economic structure through 

climate disaster, heatwave, and drought. Labor is an important factor 

constructing socio-economic structure and relates to climate change as the 

perspective of working conditions. This study has the purpose to explore the 

vulnerable occupations considering climate change impacts. The vulnerable 

occupation of climate change impacts is analyzed focusing on the physical 

risks, sensitivity, and capacity. The characteristics of occupations are discussed 

as the centered on similar working conditions. The Korea working conditions 

survey of 2011 and the cluster analysis are used. As results, the 32 occupations 

are vulnerable considering climate change. By the Korea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they belong to Equipment, Machine Operating and Assembling 

Workers(15), Craft and Related Trades Workers(8), Skilled Agricultural, 

Forestry and Fishery Workers(4), Elementary Workers(3), and Professionals 

and Related Workers(2). This study has some meaning as linking the climate 

change to working conditions of labor and discussing the occupation and 

vulnerability. 

Keywords : climate change vulnerable occupation, working conditions, cluster analysis


